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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언론사 미디어한국과 지역 전문가 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워싱턴주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은퇴 및 재정 3차 세미나’가 오는 5월 9일(토) 오후 2
시부터 4시 30분까지 페더럴웨이 1가 도서관(Federal Way Library Meeting Room 2, 34200 1st Way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진행된
다. 입장료는 없으며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음료가 제공된다. ▲사전예약 및 문의: 253)802-2550

theonelogisllc.com

벨뷰 425-818-8248. 11418 NE 19th St (OL 병원 위)
린우드 425-640-7585. 3333 184th St SW (H Mart 옆)

주�패밀리�클리닉
소아진료   부인진료   보톡스 필러 

성인진료     노인진료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플라자)

Mon:     9am~6pm
Tue~Fri:8am~6pm 
   Sat:       8am~1pm

Open Hours
•

 <관련기사 Page-17> <관련기사 Page-17>

미디어한국과 지역 전문가 그룹, 오는 5월 9일 페더럴웨이서 자영업자 세미나 개최미디어한국과 지역 전문가 그룹, 오는 5월 9일 페더럴웨이서 자영업자 세미나 개최

변호사·SBA 전문가·재정 어드바이저 등 4인 강사진이 실무 정보 집중 전달 계획변호사·SBA 전문가·재정 어드바이저 등 4인 강사진이 실무 정보 집중 전달 계획

"이번 주 토요일에 전문가 세미나 꼭 참석하세요~""이번 주 토요일에 전문가 세미나 꼭 참석하세요~"

Tel: 206.779.5382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E-mail: mediahankoo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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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보험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

객 감사 이벤트와 다양한 기념 프로그

램을 마련하며 한인사회와의 동반 성

장을 이어간다.

2005년 보험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박정

연 대표는 지난 20년간 자동차·주택보

험을 비롯해 건강보험, 메디케어, 은퇴

소득 플랜, 장기요양 플랜 등 한인 가

정에 필요한 폭넓은 보험 서비스를 제

공해 왔다. 2006년 Allstate 에이전시

를 오픈한 데 이어, 2008년 독립 법인 

JP Insurance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사

업 확장에 나섰다.

이후 2014년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 분야를 강화하고, 2016년에

는 메디케어 브로커로 활동 영역을 넓

혔다. 2022년에는 은퇴소득 전문 자격

인 RICP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워

싱턴주 장기요양 제도인 WA Care 

Fund 관련 상담까지 확대하며 전문성

을 더해왔다.

박정연 대표는 “지난 20년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

보험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한 가정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앞으로의 20년은 2세와 가

족이 함께 참여해 보다 세심하고 지속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1일부터 20

일까지 ‘Referral Event’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고객 소개에 참여하면 

조건에 따라 기프트카드가 제공되며, 

일정 인원 이상 소개 및 가입 시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7월 25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행사

가 열린다.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촬영과 함께 액자도 제공

된다. 박 대표는 “고객들의 사랑에 보

답하고자 준비한 행사로, 가족에게 오

래 남을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

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메디케어 및 은퇴소득 

플랜 관련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

할 예정이다. 복잡한 보험과 은퇴 준비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박정연 보험은 MDRT 회원, Annuity 

Elite Member 연속 선정, Long Term 

Care Planning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성

과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20

주년을 맞아 사무실 방문 고객에게는 

기념 타월도 증정된다.

▲문의: 253-228-5295 또는 253-335-3895

"20년 신뢰에 감사…앞으로 20년도 한인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정연 보험, 창립 20주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 및 기념 프로그램 개최
고객 소개 시 기프트카드 제공…7월 25일 어르신들 장수 사진 촬영 행사도

박정연 대표(왼쪽)와 임빛나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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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 협의회(

회장 황규호)가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세대 공공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시애

틀 주니어 평통’ 신입 위원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이 올

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

대에 필요한 공공외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타 지역 협의회

의 운영 성과를 반영해 시애틀 지역에 

맞춘 실천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선발된 주니어 위원들은 오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7년 10

월 31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공식 활동

을 이어간다. 주요 활동으로는 6·25 참

전용사 보훈 행사 참여, 단합 워크숍 및 

체육대회, 평화통일 걷기 대회, 학생 주

도 통일 다큐멘터리 제작, 김장 등 K-

문화 글로벌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시애틀 협의회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리더십 프로그램과 

특별 강연 참여 기회, 봉사시간 인정 등

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활동 우수자

로 선정될 경우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모집 대상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중·고등학생이며, 접수 기간은 5월 20

일까지다. 

지원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thepuacseattle@

gmail.com) 또는 전화(206-778-7270)로 

문의할 수 있다.

황규호 회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작은 외

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며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시애틀 주니어 평통' 신입 위원 모집
중·고생 대상 차세대 공공외교 인재 및 글로벌 리더 양성 위해 마련
6월 발대식 후 다양한 체험 활동 전개…우수자에 한국 방문 기회 제공

2026년 통일골든벨 참가 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시애틀, 타코마, 올림피아를 비롯한 워

싱턴주 서부 지역에서 5월 초 이례적

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곳곳에서 최

고 기온 기록이 깨졌다고 킹5뉴스가 3

일 보도했다. 

특히 시택공항은 이날 최고 기온 81도

를 기록하며, 1992년에 세워진 기존 77

도 기록을 34년 만에 넘어섰다. 이는 올

해 들어 처음으로 80도를 돌파한 것이

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이번 더위는 워

싱턴주 서부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일대

에 형성된 강한 고기압 능선과 캐스케

이드 산맥 서쪽에 형성된 저기압의 영

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지역 전반의 기온이 평년(60도 초

반대)을 크게 웃도는 70도 중반에서 80

도 중반까지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사우스 사운드와 내륙 남서

부, 캐스케이드 산맥 인근 지역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퓨젯사운드 해안 인근은 해풍의 영

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 상승이 다소 억

제됐다.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 기록을 

보면, 시애틀은 81도, 올림피아는 85도를 

기록해 각각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벨

링햄(76도), 호퀴엄(74도) 등도 종전 최

고 기온을 경신했으며, 퀼라유트는 기존 

기록과 같은 83도를 기록했다. 기상 당

국은 월요일부터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

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륙 지역은 여전히 

70도대에서 80도 초반의 더운 날씨가 이

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이례적인 초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빠른 계절 변화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기온 변동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 나온다.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81도 '역대 최고'…퓨젯사운드 때이른 폭염

킹5-TV 주간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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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 See ! Kingdom Of God

kcbmcusa.com

권   준 목사 김요셉 목사

(로마서 12:2)

제
 3

차

 미
주서부 KCBMCU

SA
 20262026

말씀과 전도, 양육말씀과 전도, 양육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대회대회

오정현 목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전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중앙기독학교의 이사장
수원 원천침례교회 담임목사

알래스카 3대빙하관광
관광내용: 숙박4박5일    바다. 산
육지빙하관광 멕켄리 경비행기/트램

관광내용: 숙박 5박6일    장수마을 
캔모어,설산 밴쿠버+록키산맥 투어'캐나다 힐링 투어' 

4박5일   선착순 200명 모집

5박6일   선착순 100명 모집
투어 일정

대회 등록

미주서부총연합회
오윤호 총회장  (206) 769-4141

윤요한 부회장  (907) 884-1080

서용환 서북부연합회장 (206) 919-3748

최명희 시애틀지회장  (206) 227-0700

2026년 5월 7일-9일2026년 5월 7일-9일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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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1152호  /  MAY 08, 202612

A 

◆ 

A L A B A S T E R  &  
P R A U S  
C O N T R A C T I N G   ·   C O N S T R U C T I O N   ·   
D E V E L O P M E N T  
www.alabaster.llc 

📞📞📞📞 무무료료 상상담담 

(206) 512-0959 
한국어 상담 가능 

 
 

날날씨씨 좋좋을을 때때 고고쳐쳐야야 후후회회 없없다다 

시애틀 외장공사,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까지 

Alabaster & Praus  |  한국어 상담 가능  |  무료 현장 견적  |  워싱턴주 면허 보유 

 

 

■ 시시애애틀틀의의 짧짧은은 '황황금금 시시즌즌', 놓놓치치면면 1년년을을 
기기다다린린다다 

시애틀의 봄·여름은 집을 손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길고 
습한 우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 이 시기에 외장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빗물 침투, 목재 부식, 기초 균열로 이어지는 
'눈덩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장 공사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입을 모은다. 
Alabaster & Praus 는 바로 이 시즌에 맞춰 외장 전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지붕 교체부터 사이딩, 드라이브웨이, 
거터(물받이)까지 — 집의 '껍데기'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Alabaster의 강점이다. 

■ 공공사사별별 핵핵심심 포포인인트트 

🏠🏠🏠🏠 지지붕붕 (Roofing) 

시애틀의 연간 강수량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다. 지붕 슁글이 
낡거나 들뜨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누수는 단열재, 천장, 
전기 배선까지 피해를 확산시키기 전에 반드시 선제 대응해야 한다. 
Alabaster 는 정밀 점검 후 부분 보수 또는 전면 교체를 명확히 
제안한다 — 불필요한 공사는 권하지 않는다. 

🏡🏡🏡🏡 사사이이딩딩 (Siding) 

외벽 사이딩은 집의 단열 성능과 직결된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패널이 뒤틀렸다면 열손실과 습기 침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신호다. Alabaster는 다양한 사이딩 소재(파이버시멘트, 비닐, 목재 
등)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제공하며, 집의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최적안을 함께 찾아준다. 

 
🚗🚗🚗🚗 드드라라이이브브웨웨이이 (Driveway) 

균열이 간 드라이브웨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시애틀 
특유의 겨울 동결-해동 반복으로 균열이 급속도로 확대된다. 적기에 
보수하거나 재포장하면 향후 수천 달러의 추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집의 첫인상이자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 

🌧🌧🌧🌧🌧🌧 거거터터·물물받받이이 (Gutters & Downspouts) 

거터는 집 전체를 물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이다. 막히거나 처진 
거터는 지붕 끝단 부식, 외벽 얼룩, 심할 경우 기초 침수까지 
유발한다. Alabaster 는 거터 청소·보수는 물론, K-스타일 및 
하프라운드 등 신규 설치까지 모두 처리한다. 

■ 왜왜 Alabaster & Praus인인가가 

공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Alabaster & 
Praus 는 워싱턴주에서 시공·개발·신축을 전문으로 해온 팀으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신뢰를 얻는 이유다.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 전 공정 원스톱 처리 

✅  공사 전 무료 현장 점검 및 견적 제공 

✅  워싱턴주 라이선스 보유, 보험 완비 

✅  한국어 상담 가능 — 복잡한 공사 용어, 편하게 물어보세요 

 

■ ADU 투투자자도도 놓놓치치지지 마마세세요요 

단 5% 다운페이먼트로 시작하는 ADU 프로젝트. 뒷마당이 매달 
수천 달러를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모합니다. 선착순 30명 
무료 부지 진단 서비스 — 지금 전화하세요: (206) 512-0959 

 

📞📞📞📞 지지금금 바바로로 무무료료 점점검검 신신청청하하세세요요 

날씨 좋은 지금이 1년 중 가장 현명한 타이밍입니다. 고민하는 사이 시즌은 끝납니다. 

Alabaster & Praus  |  직직통통: (206) 512-0959  |  한한국국어어 상상담담 가가능능  |  www.alabaster.llc 

 
 

본 지면은 Alabaster & Praus LLC의 광고 기획 기사입니다.  |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 특집  |  (206) 512-0959  |  www.alabaster.llc 



13MAY 08, 2026  /  1152호



1152호  /  MAY 08, 202614



15MAY 08, 2026  /  1152호



1152호  /  MAY 08, 202616



17MAY 08, 2026  /  1152호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Haninsosik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 코리아타운데일리, 우먼즈 전자신문을
한 눈에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벼룩시장까지

haninsosik.com

워싱턴주 한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종합 실무 세미나가 페더럴웨이에서 

열린다. 

한인 언론사 미디어한국과 지역 전문

가 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워싱턴주 자

영업자를 위한 법률, 은퇴 및 재정 3차 

세미나’가 오는 5월 9일(토) 오후 2시부

터 4시 30분까지 페더럴웨이 1가 도서관

(Federal Way Library Meeting Room 

2, 34200 1st Way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진행된다. 입장료는 없으며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음료

가 제공된다.

세미나는 총 4개 강의로 구성된다. 

첫 순서는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로, ES Berry Law PC의 오스카 양 변

호사가 나서 상업부동산 현황과 2026년 

전망을 짚고, 자영업자가 반드시 파악해

야 할 법률 지식을 전달한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2시 45분까지는 SBA 비

즈니스 개발 매니저 에리카 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SBA의 구체적인 활용

법을 소개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실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지원 경

로를 안내하는 강의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후 2시 45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

되는 세 번째 강의에서는 Coram Deo 

Financial Services의 석승진 대표가 워

싱턴주 의무 은퇴연금 프로그램 ‘WA 

Saves’를 집중 해부한다. WA Saves는 

2027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 직원 은퇴 저축 프

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석 

대표는 이 제도를 401K, SEP IRA 등 

기존 민간 플랜과 항목별로 비교 분석

해 자영업자들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뉴욕라이

프(BK Financial)의 김수현 재정 전문

가가 자산 보호 및 운용 전략, 은퇴 계

획, 절세 정보를 다룬다. 자영업자 특

성상 별도의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강의는 장기적인 재정 관리

에 관심 있는 참석자들에게 핵심 내용

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

지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 시간이 별도

로 마련돼 참석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

는 구체적인 조언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ES Berry Law PC, SBA, 

Coram Deo Financial Services, 뉴욕

라이프(BK Financial), 미디어한국이 

공동 주최한다. 

▲사전예약 및 문의: 253)802-2550

"이번 주 토요일에 전문가 세미나 꼭 참석하세요~"
미디어한국과 지역 전문가 그룹, 오는 5월 9일 페더럴웨이서 자영업자 세미나 개최

변호사·SBA 전문가·재정 어드바이저 등 4인 강사진이 실무 정보 집중 전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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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206-779-5382Tel :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서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사지

의자 전문 매장 Ace Massage Chair

가 어머니날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

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부 인

기 모델을 중심으로 최대 4,000달러까

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기념되는 Mother's Day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기념

일로, 건강 관련 제품과 효도 선물 수

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매장 측은 이러한 시즌 수요에 맞춰 다

양한 가격대의 마사지의자를 보다 합

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

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에이스 마사지의자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마사지의자를 한곳에

서 비교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

우고 있다. 국가별로 마사지 방식과 기

능, 디자인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매장을 방문하

는 고객은 별도의 예약 없이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모든 제품을 무료로 체험

할 수 있다. 고객들은 어깨, 허리, 다

리 등 부위별 마사지 기능과 강도, 프

로그램을 직접 확인하며 제품을 비교

할 수 있다.

마사지의자는 근육 피로 완화와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 가전으

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

다.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가사노

동을 하는 부모 세대, 은퇴 이후 활동량

이 줄어든 고령층에게 어머니날과 아

버지날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매장 측은 “마사지의자는 장기간 사용

하는 제품인 만큼 사양이나 가격만 보

고 결정하기보다 반드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머니날을 앞

두고 가족과 함께 방문해 비교 체험을 

해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할인 모델과 가격, 매장 위치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425-773-3525 또는 425-361-9836이다.

에이스 마사지의자, 어머니날 맞아 파격 세일 단행
부모님 선물 수요 겨냥 일부 인기 모델을 중심 최대 4000달러 할인

서북미 최대 규모 매장서 한·미·일 다양한 브랜드 한자리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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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Korean 

School of Federal Way)가 지난 5월 

2일 토요일, 최근 개장한 페더럴웨이 

한인정원 '한우리정원'에서 제1회 백일

장·사생대회를 개최했다. 미주 한인 다

음세대를 위해 한우리정원에서 처음 열

린 공식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학교 11주차 수업의 이원

화로 진행됐다. 유아유치부와 초등 저

학년부는 학교에서 평소대로 수업을 받

았고, 초등 고학년부부터 성인반까지는 

한우리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백일장과 

사생대회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생

각과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한우리정원의 자

연과 문화 속에서 창작 활동을 펼쳤다.

행사는 페더럴웨이 시의 전폭적 지원 

아래 진행됐다. 

시애틀 교육원이 부상을 지원했고, 유

니뱅크의 후원과 서북미문인협회·워

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의 협력으로 한

층 풍성하게 마련됐다. 페더럴웨이 교

육국의 협력으로 디케이터 고등학교

(Decatur High School) 한국어반 학

생들이 이환희 교사와 함께 참여해, 토

요일 한국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

이는 계기도 만들었다.

◈ 애국가 합창으로 시작된 개회식…한

우리정원 설립 배경 공유

행사는 이재은 교장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중등부 사철나무반(

서미석 교사) 학생들의 선창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

여 애국가를 힘차게 불렀다.

한혜수 전임 교장과 서미석 중등부 부

장은 한우리정원의 설립 배경과 의미

를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소개했다. 이

들은 박영민 이사장(전 페더럴웨이 시

장)과 한인 학부모들의 대화에서 시작

된 작은 아이디어가 페더럴웨이 시와 

킹카운티, 한국의 자매도시 동해시, 페

더럴웨이 한인회, 통합한국학교, 학부모

협의회, 상록회 등 다양한 단체와 수많

은 미주 한인들의 정성과 참여로 완성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공간이 단순한 공원이 아닌,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며 한층 의미 있는 마음으로 대

회에 참여했다.

◈ 두루마리에 궁서체로 발표된 주제…

전통과 전문성 더한 심사

이용욱 교육원장은 격려사에서 "팔각정

과 나무, 꽃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하

고, 왜 이러한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며 학생들의 탐구와 표현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의 주제는 사전 심사위원 회

의를 거쳐 선정됐고, 전통 방식대로 두

루마리에 궁서체로 작성돼 현장에서 발

표됐다. 백일장 주제는 '내가 만약 한

우리 정원의 나무라면', 사생대회 주제

는 '아름다운 한우리 정원과 우리'였다.

심사위원에는 서북미문인협회 김미선 

회장과 지소영 고문, 워싱턴주 한인미

술인협회 에밀리 원 회장과 서희경 작

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 무수비 김밥과 봄 소풍 분위기…함

께 정리하며 마무리한 하루

약 1시간 45분 동안 이어진 대회에서 학

생들은 돗자리와 벤치에 앉아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펼쳤다. 5월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 각자의 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중간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준비

한 무수비 김밥과 음료, 간식이 제공되

며 봄 소풍 같은 분위기가 더해졌다. 

현장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교육의 장으

로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마치 소풍을 

온 듯한 설렘으로 반 학생들과 함께 따

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행사

를 준비하며 반 부모님들과 돗자리와 간

식, 음료를 함께 준비했던 순간들 또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추억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친구들과 옹기

종기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자유롭고 편

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시간을 즐

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가 함께 한우리정원을 정리하며 공동체

의 책임과 참여를 실천했다. 이후 각 반

별로 학교까지 도보로 이동해 자연 속에

서 하루를 정리하고, 교실로 돌아가 경

험을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제출된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5월 30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

며, 시상식은 6월 6일 종강 학예발표회

에서 진행된다.

이재은 교장은 "미주 한인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한우리정원에서 다음세대

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 자

체가 매우 의미 있고 자랑스럽다"며 "학

생들이 자연 속에 모여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 하나하

나가 깊은 감동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또 "이 행사가 일회성이 아

니라 학교의 정기적인 전통 행사로 자

리 잡기를 바란다"며 행사에 함께한 페

더럴웨이 시, 교육원, 문인협회, 미술인

협회,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긴 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한우리정원서 첫 백일장·사생대회 성황
5월 2일(토)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서 학생 80여 명 참가해 창작 활동 펼쳐
작품 심사 결과 5월 30일 발표, 시상식은 6월 6일 종강 학예발표회서 진행

참가학생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애틀교육원 이용욱 원장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백일장 주제가 발표되고 있다. 시애틀교육원 이용욱 원장(왼쪽)이 심사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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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 생활에 들

어선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현

재 자산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한

가’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 내 자산 통

계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최신 소비자재

정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미국인의 평균 순자산은 약 179만 달러

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일부 초고액 자산가

의 영향으로 크게 부풀려진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균값은 소수

의 부유층 자산이 포함될 경우 실제 체

감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

간값(미디언)’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같은 연령대의 중간 순자산은 약 40만 

9,900달러로,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

과하다. 이는 일반 가정의 재정 상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

된다. 이처럼 평균과 중간값의 격차는 

자산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한다. 일부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전체 평균을 끌어

올리는 구조 속에서, 대다수 은퇴 가구

는 훨씬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은퇴 자산 형성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는 주택이 꼽힌

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 장기간 보

유하면서 자산 상승의 혜택을 누렸다. 

이에 따라 주택 자산은 은퇴 재정의 핵

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은퇴 이후에는 주택을 유지할지, 규

모를 줄일지, 또는 자산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생활비 절

감을 위해 다운사이징을 선택하는 경우

도 있고,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안정

적인 생활 기반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자

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

출 계획과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

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생활비 지출 구조 점검 ▲은퇴 자금 인

출 순서 설계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

정 ▲세금 혜택 검토 ▲정기적인 재정 

점검 등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된다. 특

히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에만 의존할 

경우 장기적인 자산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일정 수준의 분산 투자가 필요

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균과의 비교’

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전

문가들은 은퇴 안정성은 자산 규모보다 

개인의 소비 패턴과 재정 관리 능력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은퇴는 

소득 중심의 삶에서 지출 중심의 삶으

로 전환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는 지출 관리와 현실적

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결국 이번 통계는 미국 시

니어들의 자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

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 간 격차 역시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평균 수치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

라는 분석이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70세 전후 미국인 평균 순자산은?

Pixabay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우려와 지정학

적 긴장, 금리 불확실성이 겹치며 글로

벌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

다. 주요 지수는 조정을 겪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저가 매

수 기회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

핏은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

놓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버핏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

재의 시장 하락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

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버크셔 해서웨

이를 이끌어 온 기간 동안 세 차례 이

상 50%를 넘는 폭락을 경험했다며, 지

금의 조정은 역사적 위기와 비교할 수

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큰 하락이 온다면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조정은 아직 

투자에 나설 정도의 기회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닌,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고 자산

이 헐값에 거래되는 수준의 ‘진짜 위기’

가 와야 움직이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입장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금 

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 회사

는 약 3,73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단

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

다. 버핏은 과거에도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시장이 극단

적인 공포에 휩싸였을 때 대규모 투자

를 단행해왔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

니라 유동성 위기와 패닉성 매도가 동

시에 나타나는 순간이 진정한 기회라는 

그의 투자 철학을 보여준다. 

현재 시장이 여전히 비싸다는 점도 그

가 관망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시장 

전체 가치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

한 이른바 ‘버핏 지표’는 약 227% 수준

으로, 과거 그가 “200%를 넘으면 위험

하다”고 언급했던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S&P 500의 선행 주가수익

비율(PER) 역시 약 21배로 장기 평균

을 상회하고 있어,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

석이다.  버핏의 이러한 태도는 투자자 

심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오를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하락하면 불안에 

흔들리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저가 매수’

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버핏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시장을 바라보며, 가격이 아니라 ‘가치’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기회는 가격

이 본질 가치보다 크게 왜곡되는 순간

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 상황

에 대해 버핏은 비관도 낙관도 아닌 ‘기

다림’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아

직 충분히 싸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진정한 투자 기회는 앞으로 올 수 있다

는 신호로 해석된다.. <조이시애틀뉴스>

지금은 아니다" … 버핏, '저가 매수'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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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역에 다음 한 주간 5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화창하고 따뜻한 날

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요일과 월요일

에는 다운타운 시애틀 기준 최고기온이 

80도(약 2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사실

상 초여름 날씨가 예고됐다. 다만 주 중

반 이후로는 다시 60~70도대로 내려가

면서 평년 수준의 봄 날씨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기상청(NWS) 

시애틀 지역 예보(5월 2일 정오 기준)와 

액큐웨더(AccuWeather) 자료를 종합

하면, 5월 첫째 주말부터 둘째 주 초까지 

태평양 북서부에는 안정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 

◈ 일·월요일 80도 안팎… 5월 평년 크

게 웃도는 더위 다운타운 시애틀 기준

으로 토요일(2일)에는 최고기온이 72도

(약 22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일요일(3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

른다. 일요일 낮 최고기온은 80도(약 27

도)까지 치솟고, 월요일(4일)에는 81도

(약 27도)로 다음 한 주 가운데 가장 더

운 날이 될 전망이다. 두 날 모두 햇살

이 가득한 청명한 날씨가 이어진다. 5

월 시애틀의 평년 최고기온이 70도(약 

21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에서 월요일까지의 기온은 평년치

를 10도(약 5~6도) 넘게 웃도는 셈이다. 

액큐웨더는 5월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달 평균 최고기온을 70도, 평균 최저기

온을 53도(약 12도)로 분석하고 있어, 이

번 주 초의 80도대 기온은 한 달 중 가

장 더운 며칠에 해당한다. 

야간 최저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높은 편

이다. 토~월요일 사이 다운타운의 새벽 

기온은 54~55도(약 12~13도) 안팎을 유

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 화요일 이후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

복 화요일(5일)부터는 기온이 한풀 꺾

인다. 다운타운 최고기온은 화요일 74도

(약 23도), 수요일(6일) 71도(약 22도)로 

70도대로 내려온다. 목요일(7일)에는 다

소 흐려지면서 68도(약 20도) 안팎, 금요

일(8일)에는 66도(약 1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야간 최저

기온도 50~52도(약 10~11도) 사이로 다

시 떨어진다. 주 중반 이후로는 부분적

으로 구름이 끼는 시간대가 늘어나지만, 

한 주 전반에 걸쳐 강수 확률은 대부분 

1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비 걱

정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약

간의 차이는 있다. 시택 국제공항 일대 

등 시애틀 외곽과 동부 지역(이스트사

이드)은 다운타운보다 1~3도(약 1~2도)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액큐웨더는 시애틀 동부 지역의 5월 평

균 최고기온을 66도, 평균 최저기온을 

48도(약 9도)로 보고 있다. 

◈ 자외선·탈수·꽃가루 알레르기 주

의보 5월 초 이례적인 따뜻한 날씨가 이

어지면서 보건·생활 측면에서도 몇 가

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자외선 지수

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선글라스 착용

이 권장된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에

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평소보

다 빠르게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만큼 노약자

와 어린이의 탈수 예방도 중요하다. 자동

차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잠시라도 

방치하면 차내 온도가 매우 빠르게 상

승하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다. 

또 최근 시애틀 지역은 봄철 꽃가루 농

도가 높은 시기에 들어선 만큼, 알레르

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시민들은 마

스크 착용과 약 복용 시기를 미리 점검

할 필요가 있다. 날씨가 화창한 만큼 그

린레이크, 알카이비치, 디스커버리 파크, 

워싱턴파크 식물원 등 시애틀 인근 야

외 명소를 찾는 인파도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

할 경우 충분한 물과 간식을 휴대하고, 

햇볕이 가장 강한 정오~오후 3시 사이

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

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시애틀, 다음 주 초 '여름 날씨' 온다… 월요일 80도 훌쩍 넘을 듯
▶ 일~월요일 다운타운 최고 80~81도(약 27도)까지… 5월 평년치 크게 웃돌아

▶ 화·수요일 70도대(20~23도)로 점차 안정… 목·금요일에는 60도대로 하강

▶ 강수 확률 대부분 10% 안팎으로 낮아… 야외활동 좋지만 자외선·탈수 대비해야

[서잔=김승규기자]

미국 시애틀 지역 IT 업계에서 일해온 

외국인 H-1B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

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면서 비용 부담과 신분 불안정

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시애틀타임스

가 H-1B 신분으로 일하는 IT 인력 20

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 모두가 

미국을 떠날 것을 고려하거나 이미 떠

난 지인이 있다고 답했다.

2014년 인도 푸네에서 버지니아주 블랙

스버그로 유학 온 아비셰크 아비얀카르

는 대학원 졸업 후 시애틀에 정착해 IT 

업계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10년 넘게 쌓

아온 삶을 정리하고 인도로 돌아가는 방

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의 고

용주는 2017년 영주권 스폰서 신청을 했

지만 인도 출신자에게 적용되는 국가별 

쿼터 때문에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

아비얀카르는 "올바른 신분 상태에 있

지 않다는 불확실성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토로했다. ◈ 결혼식 와중

에 터진 10만 달러 폭탄…"끊임없는 불

안" 가장 큰 충격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에서 신청하는 H-1B 비자에 10만 달러

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찾아왔다. 

아비얀카르는 결혼식을 위해 인도에 머

물던 중 이 발표를 접했다. 친구들은 첫 

비행기로 시애틀에 돌아오라고 권했지

만 그는 인도에 남아 결혼식 피로연을 

마쳤다. 다행히 부부 모두 무사히 시애

틀로 돌아왔지만 미국 체류 신분이 얼마

나 조건적인지를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여행 제한도 한층 엄격해졌다. H-1B 신

분 소지자는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를 받아야 한다.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수요가 많아 예약 

자체가 어렵다. 시애틀 지역의 H-1B 소

지자들은 그동안 캐나다 밴쿠버까지 운

전해 가서 스탬프를 받는 '제3국 스탬핑'

을 활용해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 방

식이 금지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

도 내 미국 영사관들이 예약된 인터뷰

를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많은 비자 소

지자들이 해외에 발이 묶였다.

◈ 추첨 신청 1년 새 26% 급감…"고용

주 수요 자체가 줄었다" H-1B 비자

는 워싱턴주 IT 산업의 핵심 인력 공

급원이었다.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

(US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워싱턴주 소재 고용주들에게 15만7000

건 이상의 H-1B 승인이 발급됐다. 마

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익스피디아, 워

싱턴대학(UW) 등이 대표적 고용주다.

그러나 최근 H-1B 추첨 신청은 급감하

고 있다. 현 회계연도 H-1B 추첨에 신

청된 유효 등록은 약 34만4000건으로, 

전년도의 47만 건에서 26% 줄었다. 노

스플로리다대학 매들린 자보드니 경제

학 교수는 이를 "큰 폭의 감소"라고 평

가하며 "근로자가 직접 추첨에 응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소는 사실상 고용

주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 임금 승인 신청도 2026 회계연

도 첫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3% 이

상 감소했다. 

시애틀 지역에서는 16%가량 줄어든 것

으로 펜 와튼 예산 모델 정책분석실장 

알렉스 아넌의 분석 결과 나타났다. 노

동부는 또 지난달 H-1B 근로자 최저 

임금 기준을 인상하는 규정을 새로 제

안했다. 여기에 시애틀 지역 대형 IT 기

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수만 명을 감원한 점도 

H-1B 채용 위축 요인으로 꼽힌다. ◈ 

"미국 학위, 이제 자산 아닌 부채"…인

도·중국행 잇따라 미국 유학 후 H-1B

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이민 경로의 매력

도 빛이 바랬다. 2012년 인도에서 약 4만

50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애리조

나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던 다르샨은 

"지금이라면 다시 이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부터 영

주권 대기열에 올라 있으나 올해 늦여름 

인도로 영구 귀국할 예정이다. 부인과 

아들은 이미 지난 3월 먼저 인도로 돌

아갔다. 2014년 미국으로 건너와 비디오 

게임 개발자가 된 리정양(34) 씨의 사정

은 더 절박했다. 그는 2025년 NYX 게임 

어워드에서 최우수 게임 개발자와 최우

수 게임 엔진 부문 금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개발자다. 2024년 영주권 스폰서를 

요청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 H-1B 만

료 전 신청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결

국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

우로 이주했다. 리 씨는 메이플밸리의 

동네, 익숙한 도로와 쇼핑센터, 디지펜

에서 진행하던 석사 연구, 가르치던 학

생들과의 연결을 모두 잃었다. 그는 "10

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맥과 커뮤니티를 

두고 떠나야 했다"며 "지금 새 도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

다. 2012년 미국에 온 바라트 씨는 내년 

시애틀에서 인도 방갈로르로 이주할 계

획이다. 급여는 40% 줄지만 마음의 평

화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

지난 10여 년간 가족과 나에게 정말 힘

든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휴가를 계획

하거나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어

려워지면 미국에 계속 머무를 가치가 있

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고될 

경우 H-1B 근로자는 60일 안에 새 스

폰서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시애틀처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인력 유출이 본격화되면 

소비 지출, 기업 매출, 주택 가격 등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강화되는 H-1B 규제…해외 IT 인력, 잇단 귀국 행렬
▶ H-1B 신규 발급비 10만 달러·제3국 스탬핑 금지 등 규제 잇따라

▶ 워싱턴주 10년간 15만7000건 승인…시애틀 IT 산업의 한 축

▶ 추첨 신청 1년 만에 47만→34만 건…고용주도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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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회장 윤세진, 이사장 조승주)가 주최한 제32회 합창제가 5월 2일 오후 3시 어번 평안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참석 학생들과 교사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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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킬라시 토마스 맥레오드 시장이 2025

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월드컵을 중심으

로 한 대규모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공

식 발표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9일 터킬라 퍼포

먼스 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행사에는 광역시애틀 한인회 김

원준 회장과 샘 심 이사장이 참석해 시

장의 연설을 청취했으며, 한인 여성 정

치인 스테판 페인과 하세가와 워싱턴주 

상원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맥레오드 시장은 오는 6월 월드컵 기간 

동안 사우스센터몰 인근 옛 시어스 부지

에서 결승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생중

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터킬라

를 글로벌 스포츠 축제의 중심지로 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

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커뮤니티 통

합을 동시에 이끌 핵심 이벤트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보다 구체적인 월드

컵 관련 계획도 공개됐다. 터킬라시와의 

파트너십 아래 사우스센터 시어스 몰에

서 오는 6월 11일 오후 6시, 한국과 체코

슬로바키아 간 첫 경기를 시작으로 공

식 응원전이 최초로 개최된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는 시애틀 총영사관 

구광일 영사와 DJ 뮤벡(MUVEC)이 함

께 사우스센터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

를 위한 현장 미팅을 진행하며, 실제 운

영과 무대 구성, 안전 및 동선 계획 등

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응원전에서는 시애틀 지역에서 활

동하는 유명 DJ ‘뮤벡(MUVEC)’이 현

장 공연을 주도하며 분위기를 한층 끌

어올릴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음악과 응

원이 결합된 대형 이벤트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첫 경기 응원전은 광역시애틀 한

인회, 시애틀 총영사관, 터킬라시, 그리

고 사우스센터가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

로, 민·관이 함께 만드는 대표적인 커

뮤니티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광역시애틀한인회도 이번 행사 참

여를 계기로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Vote) 독려 활동과 커머스 아웃리치도 

병행하며 한인사회의 정치·경제적 영

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브리ㄴ핑과 연계된 일련의 발표와 

행사 계획은 터킬라가 단순한 지역 도시

를 넘어 국제 이벤트와 커뮤니티 참여가 

결합된 중심 도시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터킬라시, 월드컵으로 도시 활력 극대화 모색
월드컵 응원전 통해 글로벌 스포츠 중심지 도약…지역 경제·커뮤니티 통합 동시 추진
한인회·총영사관·시 협력 본격화…응원전·아웃리치로 한인사회 참여와 영향력 확대

김원준 회장(왼쪽에서 2번째)과 샘 심 이사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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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복음 
    중심�교회 ”

“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

새소망교회는 1.5세�젊은�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공동체입니다.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찬양과�기도
(예배�전�오후 6시에�저녁식사와�친목)

처음이어도�괜찮고, 다시�와도�괜찮습니다.
다시�시작하고�싶은�당신을�위한�교회입니다.
청년을�품고�함께�성장하는�공동체
젊은�목회자와�함께하는�열린�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환영합니다.

“마음을�채우는�예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신앙�아니어도�괜찮습니다. 당신을�기다립니다.

www. newhopecommunitycenter.com 

lsohn77@ yahoo.com
Contact Us

성도님들�친교

열린�예배�공간

즐거운�찬양�공간

SUNDAY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AM 11시   예배

마음이�통하는�사람들과
맛있는�음식을�나누는�따뜻한�교회

Just  C
ome !

Just  C
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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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한인 비즈

니스 대표들을 위한 5월 타운홀 미팅

을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Asia 

Pacific Cultural Center에서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다양한 분야의 한

인 사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며 각자의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현재 시장 환경과 흐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워싱턴주 정부 

조달사업 참여 방법과 향후 입찰 및 계

약 기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Puget Sound Energy가 운영하는 주거 

및 상업용 전기차 구매 리베이트와 인

센티브 프로그램, 소상공인이 직접 실

행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도 함

께 소개될 예정이다. 행사는 상공회의

소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누구나 참

여할 수 있으며, 커피와 함께 편안한 분

위기 속에서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

뤄질 전망이다. 타운홀 미팅은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Asia Pacific Cultural 

Center에서 열린다.

▲문의: 312-841-3222(Hayden Hwang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한인상공회의소, 이번 주 토요일 타운홀 개최
정부 조달과 전기차 리베이트 등 정보 제공…한인 비즈니스 실질 지원 확대

회원·비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네트워킹과 최신 사업 정보 공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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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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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회(KWA, 이사장 박명래)가 한

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유튜

브 프로그램 ‘5분 비즈니스(5MinBiz)’

가 방송 1주년을 맞았다. 대한부인회는 

이를 기념해 일반 한인들에게도 시청

을 전면 개방하고, 참여형 이벤트를 통

해 프로그램 확대에 나선다.

‘5분 비즈니스’는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

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공인

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다. 피어스 카운티 경제개발국의 

예산 지원으로 제작되며, 매주 1편씩 업

로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대한부인회에서 비즈니스 교육을 

수료한 약 100여 명의 한인 사업주들을 

주요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대한부인회는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경

영난을 겪던 한인 사업주들을 위해 2024

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4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비즈니스 교육을 실

시하고, 약 90만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

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바쁜 일정

으로 별도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

공인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튜브 기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

로 ‘5분 비즈니스’를 신설했다.

현재 해당 채널에는 창업, 노동법, 정부 

지원금, 정부 입찰, SBA 융자, 상업융

자, 회계관리, 마케팅, 디지털 광고, 홈

페이지 운영, AI 활용, 영상 편집 등 다

양한 주제를 다룬 49편의 영상이 게시

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약 40편의 신규 

콘텐츠가 추가될 예정이다.

대한부인회는 1주년을 맞아 누구나 유

튜브에서 ‘5MinBiz’를 검색해 구독 후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아울러 시

청 후 소감을 이메일로 제출한 참여자에

게는 50달러 상당의 디지털 시계를 증정

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착순 100명

에게 제공되며, 경품은 대한부인회 사무

실(3625 Perkins Ln. SW, Lakewood)

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피어스 카운티와 대한부인회 홍성우 연

락담당관은 “한인 비즈니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

을 실제 사업주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설문 참여는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 제

출 모두 가능하며, 방문 수령은 월·

수·목·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

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및 설문지 요청: 253-

878-0785 또는 shong@kwacares.org

대한부인회, 유튜브 프로그램 '5분 비즈니스' 1주년 기념 이벤트 개최
시청 소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50달러 상당 시계 증정

한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인기몰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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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한 반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코로

나19 증오범죄법’이 시행 5년을 맞았지

만, 아시아계·태평양계(AAPI)를 겨냥

한 증오범죄와 증오행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1

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권 단

체 관계자들은 반이민 정서와 정치권의 

배타적 발언이 아시아계와 태평양계, 무

슬림, 시크 커뮤니티를 다시 위험에 노

출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민 

단속 강화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으

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면서 실제 피

해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

19 증오범죄법은 팬데믹 기간 폭증한 반

아시안 증오에 대응해 주 및 지역 차원

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

다. 그러나 브리핑 참석자들은 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도 반아시안 증오범죄

와 관련 사건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 3

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인종·민족 관련 증오범죄 5,810

건 가운데 아시아계 대상 사건은 291건, 

시크교도 대상 243건, 무슬림 대상 214

건이었다. 불교도 대상 사건은 34건, 힌

두교도 대상 사건은 31건, 하와이 원주

민 및 태평양계 대상 사건은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커뮤니티를 겨냥한 사

건은 모두 833건이다.

흑인은 여전히 편견에 기반한 범죄의 최

대 피해 집단으로, 지난해 2,792건의 증

오범죄가 보고됐다. 유대인을 겨냥한 반

유대주의 증오범죄는 1만 3,195건이었다.

존 양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AAJC) 회장은 “반이민 수사가 사상 최

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대통령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

근 극우 성향 라디오 진행자의 발언을 

재게시한 일을 거론했다. 해당 발언에

는 인도와 중국 출신 이민자를 “노트북

을 든 갱스터”로 묘사하고, 중국과 인도

를 “지옥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의 충성심

과 미국 사회 통합 가능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됐다.

양 회장은 팬데믹 당시 트럼프가 코로나

19를 “중국 바이러스”, “우한 독감”, “쿵

플루” 등으로 부르며 반아시안 정서를 

자극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에서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지고, 같은 해 인디애나폴

리스 페덱스 총격으로 시크계 미국인 4

명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치적 

언어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이 피해 

신고 경로 확대, 언어 접근성 개선, 커뮤

니티 단체의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

는 기반을 만들었지만, 현행 정부는 증

오범죄 예방 보조금을 계약 중간에 취

소하고 소셜미디어 기업의 혐오 콘텐

츠 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압박하면서 대응 체계가 후퇴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시크, 반힌두, 반불교 증오범죄

가 FBI 보고상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라틴계를 겨냥한 증오도 10

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

했다. 다만 공식 자료만으로는 실제 피

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별 신고 체계가 다르고, 일부 기관

은 증오범죄나 증오사건 보고에 소극적

이며, 피해자들이 법집행기관과 이민 단

속을 두려워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 백인 

다수가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 아시아계

를 국가 안보나 경제 안보의 위험으로 

묘사하는 담론을 거론하며 “연방정부

가 증오 사건을 막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를 부추기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모

든 미국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매니멀 카우르 시크 연합 선임 매니저

도 최근 정치·행정권의 흐름이 이민자

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인 

민족주의와 네오나치 콘텐츠가 소셜미

디어에서 부각되고, 중소기업청의 비시

민권자 대출 신청 제한, 비시민권자 투

표 사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 확산 등이 

불안과 배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스톱 AAPI 헤이트가 시카고대 NORC

와 함께 실시해 이날 공개한 2025년 전

국 조사에 따르면 AAPI 성인 약 절반

은 인종, 민족,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신고 포털, 시카고대 NORC와

의 전국 대표 표본 조사, 온라인 혐오 표

현 추적을 통해 반아시안·반태평양계 

증오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계 성인의 피해 경험률은 

2024년 47%에서 2025년 57%로 상승했

다. 가장 흔한 유형은 물리적 폭력보다 

괴롭힘과 제도적 차별이었다.

스테파니 장 스톱 AAPI 헤이트 디렉터

는 팬데믹 초기에는 아시아계에게 코로

나19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많았지만, 최

근에는 반이민 수사가 직접적으로 드러

나는 위협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

프가 약속한 대로 너를 추방하기를 기

다릴 수 없다”거나 “ICE에 신고하겠다”

는 식의 표현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장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의 한 한인 여

성이 패스트푸드점에 있다가 낯선 여성

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가해 여성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다

가가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너를 추방

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소리친 뒤 몸

을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신고 사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인 다인종 태평양계 남성이 온라인에서 

“ICE에 신고하겠다. 서류를 준비하라”

는 협박을 받았다. 장 디렉터는 피해자

의 실제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외모와 

배경만으로 이민 단속 대상처럼 취급하

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멀라 해리스, 우샤 밴스, 조란 맘

다니 등 남아시아계 인물이 정치적 주

목을 받거나 H-1B 비자 논쟁이 벌어질 

때 온라인상 반남아시아계 비하 표현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가 늘어도 신고는 여전히 저

조하다. 장 디렉터는 “증오행위를 경험한 

AAPI 피해자 가운데 공식 기관에 알린 

비율은 22%에 그쳤다”며 “신고해도 아

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법집행기관이 ICE와 협력하는 지역에

서는 “신고했다가 이민 단속망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크다고 했다. 조

사에서 AAPI 응답자 절반은 자신이나 

지인이 반이민 수사와 정책의 영향을 받

았다고 답했으며, 추방·체포·구금 또

는 신분 확인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사미르 후세인 무슬림공공문제협의회

(MPAC) 워싱턴DC 사무소장도 “일부 

경찰서는 범죄 피해자가 신고해도 이

민법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설

명하지만, 커뮤니티의 불신은 여전하

다”고 말했다.

후세인 소장은 9·11 직후 텍사스 달라

스에서 방글라데시계 무슬림 라이스 부

이언이 총격을 당하고, 인도계 힌두교도 

바수데브 파텔과 파키스탄계 무슬림 와

카르 하산이 살해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또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

격 이후 일리노이주에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가족이 공격받아 6세 소년 와디

아 알파유메가 숨진 사건을 예로 들며 

“국제 분쟁 이후 증오가 미국 내 소수

계 커뮤니티로 향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오범죄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

운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후세인 소장

은 증오범죄로 기소하려면 편견에 따른 

동기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높

다고 설명했다. 살인 등 중범죄가 적용

될 경우 증오범죄 가중 혐의가 부차적

으로 다뤄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우르 매니저는 시크교도 피해의 경우 

경찰이 터번이 신앙의 상징이라는 사실

을 알지 못해 증오범죄 가능성을 놓치

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어와 문화 장벽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는 또 검사들이 각 주의 증오

범죄법, 특히 편견이 유일한 동기가 아

니어도 적용할 수 있는 복합 동기 조항

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혐의만 적용하려는 경향

이 있다고 말했다.

장 디렉터는 한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

가라”, “개와 고양이를 먹는 사람”이라

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음에도 경찰

관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은 인

종주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

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다고 느끼고, 사건이 진지하게 다뤄지

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집행기관에만 의존하지 않

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

다. 장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의 증오사건 

핫라인처럼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접수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

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원

의 시민권 인프라를 강화하고, 예방·

책임·회복을 포괄하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립학교 내 문화·역사 교육과 언론 

보도의 역할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참

석자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편견을 줄

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 역시 증오범죄를 단순 사건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경험

과 제도적 한계를 함께 조명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놨다.

피해자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언급

됐다. 전문가들은 증오사건을 목격했을 

경우 즉각 911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원

한다면 지역 커뮤니티 단체나 시민권 단

체와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의 경험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도 회복 과정에

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증오범죄와 증오사건이 개별 폭

력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를 위축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디렉터는 증오를 경험한 AAPI 성인의 

73%가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답했으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도 

54%가 스트레스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고, 그마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는 AAPI 성인의 67%가 여전히 형평

성과 정의를 증진하는 일에 동기를 느

낀다고 답했지만, 실제 저항 행동이나 

시민 참여율은 2023년 74%에서 2025년 

56%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장 디렉터

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적 삶에

서 물러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

럽다”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지방정부가 연방 차원

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증오범죄 신

고 체계 개선, 언어 접근성 확대, 비수

사기관 중심 핫라인 운영, 커뮤니티 보

조금 집행, 학교 교육 강화, 피해자 회

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아시안 증오, 팬데믹 전보다 3배"
코로나19 증오범죄법 5년…AAPI 절반 "증오 행위 경험"

전문가들 "이민단속 공포에 신고 위축…실제 피해 더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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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업계가 잇따른 

강력 범죄와 보험료 폭등, 비시민권자 배

제 등 SBA 융자 자격 강화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리자, 직접 연방·주 정부 인사

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of Washington State, 회장 김동백)는 

지난달 27일 페더럴웨이 협회 사무실에

서 ‘한인 그로서리 업계 현안 정책 간담

회’를 열고, 워싱턴주와 연방정부, 그리

고 주류사회 관련 단체 대표들과 2시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KAGRO 측에서 김윤정 사

무총장(김동백 회장 대리), 남궁명 부이

사장, 김인혁 전 회장, 그리고 제이슨 문 

머킬티오 시의회 의장, 코리 한 워싱턴

주 범죄예방협회(WSCPA) 재무이사, 필

리핀계 사업가 조네일 스마파나씨가 참

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태미 헤트릭 워

싱턴 식품산업협회(WFIA) 회장, 마크 

솔로몬 워싱턴주 범죄예방협회 회장, 켈

리 챔버스 미 중소기업청(SBA) 지역행

정관(워싱턴·아이다호·알래스카·오

리건 4개 주 총괄)이 동석했다.

◈ “총격에 쓰러진 업주들”…안전 위협 

더는 못 견딘다

KAGRO 측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잇따

른 강력 범죄 사례를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지난주 파크 애비뉴 

마켓의 진 사장이 총격을 당해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이라는 사실, 그리고 수년 전 타코마 인

근에서 강도의 총격으로 숨진 찰리 박 

사장, 데모인즈 소재 가게에서 시간제로 

일하던 중 절도범과 충돌한 뒤 주차장

에서 차량으로 보복당해 숨진 한인 이

시복 목사의 사례가 거론됐다.

KAGRO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회원 

가게 가운데 약 50곳이 유리창 파손, 차

량 돌진, ATM 강탈, 무장강도 등 심각

한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며 “2023년에

는 한 회원이 권총 강도로 사망했고, 워

싱턴주 인구의 1.2%에 불과한 한인 사

회에 이 같은 사건이 통계 이상으로 자

주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 측

은 또 “회원 200명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매일 피해 사례를 공유

하고 자료를 축적해 왔지만, 정작 이를 

정책으로 풀어낼 자원과 펀드는 없었

다”고 토로했다.

마크 솔로몬 회장은 시애틀 경찰청 범죄

예방 코디네이터이자 워싱턴주 범죄예

방협회장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셉테드)’을 직접 소개했

다. 그는 “편의점·그로서리는 진열창에 

광고 포스터가 가득해 안팎이 서로 보이

지 않고, 카운터 시야도 막혀 있는 경우

가 많다”며 “출입 통제, 시야 확보, 영역

성 강화, 유지·관리, 사회적 관리 등 다

섯 요소를 점검해 사건을 ‘일어나기 전

에’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솔로몬 회장은 또 시애틀시가 이미 운

영 중인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했다. 하나는 차량 충돌이나 강도로 파

손된 매장의 수리비를 최대 3천 달러까

지 사후 환급해 주는 ‘스토어 펌프 리페

어’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조명·

잠금장치·창문 보안필름·간판 등 사

전 보안투자에 대해 최대 6천 달러까지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단, 두 프로

그램 모두 셉테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는 “많은 영세 업주가 수리비를 

먼저 지출할 현금조차 부족하다”며 “업

주가 보안 투자에 들어갈 자금을 단기 

대출(브리지론)로 융통하고, 이를 시 경

제개발국이 사후에 갚아 주는 방식의 

새 프로그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제이슨 문 머킬티오 시 의

장은 “벨뷰, 켄모어, 켄트, 머킬티오, 벨

링햄 등에서 남미계 범죄조직이 GPS 

추적기와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동원

해 아시아계 업주들의 ‘집’까지 노리고 

있다”며 “지난 4개월간 머킬티오에서만 

6건의 침입이 발생했고, 골프장을 통과

해 접근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

다”고 전했다. 그는 “FBI와 지역 경찰

이 무료 차량 점검 캠페인을 벌이고 있

지만, 범죄에 이용하는 GPS 추적기가 

점차 자체 제작 단계로 진화해 시각 점

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시민권자 아니라고 SBA 융자 끊겼

다”…폭탄 돌리기 우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SBA(중소기업청) 융자 자

격 변경 문제였다. KAGRO 측은 “회

원의 약 50%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

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3월 1일

부로 SBA가 비시민권자에 대한 융자

를 중단했다”며 “일부 소수민족계 은행

은 포트폴리오의 30~70%가 비시민권자 

SBA 융자라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

는 200만~300만 달러 규모 융자를 어떻

게 갚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AGRO 측은 “이대로라면 영주권 업

주들이 결국 30~70%대의 고금리 ‘약탈

적 대출(predatory lending)’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일부 사모펀드

와 은행이 빈틈을 메우는 상품을 내놓

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영세 사

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챔버스 SBA 지역행정관(백악관 임

명)은 “이 자리에 와 보기 전까지는 한

인 소상공인들이 처한 이런 구조적 위

기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오늘 간담

회 내용을 백악관과 연방 상무부에 직

접 전달하고,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겠

다”고 약속했다.

챔버스 행정관은 동시에 SBA가 추진 중

인 ‘식료품 보증 확대 프로그램(Grocery 

Guarantee)’도 소개했다. 농업, 식품 생

산, 유통, 물류, 그로서리 소매 등 식품 

공급망 전반에 대해 SBA가 기존 75%

에서 90%까지 융자보증 비율을 상향한 

제도다. 그는 “보안 강화를 위한 5만 달

러 이하의 마이크로 융자 제도와, 지난

해 12월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카운티(킹카운티 인접 포함)를 대상으

로 한 재해 융자도 활용 가능하다”며 “

경제적 피해 융자 신청은 11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태미 헤트릭 WFIA 회장은 25년간 워싱

턴 소매업협회(Retail Association)에서 

일하며 ‘조직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활

동을 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KAGRO

와 WFIA가 같은 문제로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산재

보험(Workers’ Comp) 운영 단체로서 

안전·손실예방 교육에 활용 가능한 그

랜트(grant) 자금이 상당하다”고 알렸다. 

헤트릭 회장은 “마크 솔로몬 회장과 협

력해 다국어로 번역된 안전·손실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업주들이 호소한 또 다른 핵심 현안은 ‘

보험료 폭등’이었다. 한 참석자는 “회원

사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이 보험 관련 

자료다. 재산보험, 책임보험, 건강보험

까지 모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전

했다. 이에 대해 챔버스 행정관과 헤트

릭 회장은 “셉테드 인증을 받은 매장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도

록 협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호응했다.

◈ “언어 장벽이 신고도 막는다”…다국

어 통역·AI 활용 모색

회의에서는 ‘신고 장벽’도 비중 있게 다

뤄졌다. “시애틀 경찰은 출동이 어렵더

라도 모든 사건을 신고해 데이터로 누

적해 달라고 강조하지만, 한인 업주들

은 일선에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KAGRO 측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

명했다. 첫째는 “3개월 간격으로 신고 

기록이 쌓이면 가게를 매도할 때 가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이고, 둘째는 “언어 장벽”이다. 한 참석

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들어 “학

교 수업 중에 ‘영어 못하는 어머니의 경

찰 신고를 통역해 달라’는 호출을 받곤 

했다. 자녀가 통역을 두세 번 거부하면 

결국 부모는 도난을 신고도 못한 채 보

험 처리에 의존하게 되고, 보험료는 또 

폭등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솔로몬 회장은 “시애틀 경찰을 비

롯한 일선 경찰서는 76개 언어 통역 서

비스를 수 분 안에 연결할 수 있다”며 

“‘영어를 못하면 안 된다’는 인식 자체

가 신고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고, 이

를 알리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

다. 그는 또 “KAGRO 사무실에 비상

이 아닌 사건 접수와 보고서 작성을 도

와줄 파트타임 인력을 두는 방안도 검

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한 자료 번역·교육 콘

텐츠 제작도 의제로 떠올랐다. 한 참석

자는 “과거 한 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하

는 데 두세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AI

를 활용해 영상까지 빠르게 만들 수 있

다”며 “관 주도 캠페인을 한인·아시안 

커뮤니티 맞춤으로 효율적으로 확산시

키는 데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겠다”…

연대·정책화 본격 추진

KAGRO 측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follow-up을 통해 주류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단순

한 사업환경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정

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계까지 나아가

겠다”고 밝혔다.

KAGRO 측은 특히 “WFIA, 워싱턴 범

죄예방협회, 인도계 사업자 단체 등과 

같은 목소리를 모아 올림피아 주의회에 

한목소리로 청원하고, 평소 가까운 사이

인 살로미아 주상원의원, 보브 하사가와 

주상원의원 등을 통해 주 정부 차원의 

안전·재정 지원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KAGRO는 회

원 700여 명, 그중 200여 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매일 활발히 정보를 교환하

고 있어, 한인뿐 아니라 인도계 등 다른 

아시아계 자영업자 커뮤니티의 ‘소통 허

브’ 역할까지 맡고 있다.

KAGRO 측은 또 “피해를 본 한인 업

주에게 영어 통역과 경찰·보험사·시 

자원 연계를 직접 지원하는 ‘1차 창구’ 

역할을 협회가 맡고, 워싱턴 범죄예방협

회·SBA·WFIA 등 주류사회 단체가 

‘2차 백업’을 맡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가 한인 그로서리 

업계가 주 정부와 연방정부, 주류 업계 

단체와 ‘실질적 파트너십’을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모아 만든 자리라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KAGRO 

관계자는 “리테일 크라임, 폭등하는 보

험료와 인건비, 공급망 비용, SBA 융자 

자격 강화 등 어느 하나도 한인 업계 혼

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

늘부터 시작된 협력의 틀이 한인뿐 아

니라 워싱턴주 전체의 영세 자영업자에

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

란다”고 말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총격에 또 한인 업주가 쓰러졌다"… 워싱턴 한인그로서리협회, 연방·주 정부에 SOS

워싱턴 한인그로서리협회, 지난달 27일 시·주·연방 인사 초청 2시간 정책 간담회 개최
리테일 크라임·보험료·인건비·공급망 비용·SBA 융자 자격 강화 등 5대 현안 집중 논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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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목 A가 AP의 B보다 낫다?
교육칼럼 

해마다 5월이 되면 ‘대학 입시’라는 경주의 바통

이 현재 시니어들에서 11학년 학생들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그래서 내년 2027-28학년도 신입생 입

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올여름이 

지나면 주니어와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과 부모

님들을 위해 알아 두시면 유익할 내용들을 소개

하는 시리즈를 3주 전에 시작했다. 이 시리즈의 

초두에 지적한 것처럼, 입시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능력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이

해이다. 그 다음은 그것에 합당한 여러 가지 교

육 정보를 학교의 카운슬러나 믿을 만한 전문가

들의 글 등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 결이 다른 의견들, 특

히 주위에서 얻어 듣는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잘 구별해 내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리즈는 인구에 회자되지

만, 신화에 불과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번 주까지 소개할 이 내

용은 교육 담당 기자인 발레리 스타라우스의 기

사를 토대로 관련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을 묶어 필자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할 것인

데, 지금까지 ‘대입 에세이는 중요하지 않다’와 ‘

과외활동은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

이비리그 학교들이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를 소

개해 드렸다. 이번 주에는 ‘AP나 IB와 같은 도

전적이고 어려운 과목에서 보통 성적을 받는 것

이 쉬운 과목에서 A를 받는 것보다 낫다’가 이

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필자가 한 가지를 덧붙

여 팬데믹을 거치며 유행했던 새로운 신화인 ‘이

제 대입 학력고사인 SAT/ACT는 중요도 면에서 

한물이 간 시험이다’를 이 번호에 설명드린다.

보통 과목에서 A를 받는 것이 어려운 과목들에

서 평균 점수를 받는 것만 못하다:

필자도 소속되어 있는 전미 대입 카운슬러 협회

가 매년 수집해 발표하는 “대입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의하면, 대입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강한 과목의 성적과 그 과목들

이 해당 고교의 과목들 중에서 얼마나 어렵고 도

전적이었는지의 여부이다. 간단히 말해, 대학 측

은 지원자들이 수준이 높은 AP나 IB와 같은 수

업을 수강하고 최고의 성적을 얻기를 요구한다. 

그러니 쉬운 보통의 과목에서 A를 받는 것보다 

AP나 IB 과목에서 B를 받는 것이 보다 더 낫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잊지 말아

야 할 것은 어렵고 도전적인 대학 수준의 과목

들을 듣고 B 이하의 성적을 받는 것은 대입 사

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지경에 처할 것은 확실하

다는 점이다. 이 학생을 선발하면, 해당 대학에

서 성공적으로 공부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좌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바람직한 것

은 자신의 능력에 가장 적당한 과목을 수강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다. 그

러니, AP를 수강하고 A를 받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 되는 이야기가 가장 맞는 말이다.

대입 학력고사인 SAT/ACT는 중요도 면에서 

한물이 간 시험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표준 시험들은 미국 명문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거의 항상 중요한 많은 요

소들 중의 하나였다. 십여 년쯤 전까지도 유덥을 

포함하는 미국의 명문 주립 대학들은 학교 성적

과 시험 성적 두 가지만을 비교해 당락을 결정

하는 어드미션 인덱스를 사용한 적도 있다. 그러

나 명문 사립 대학들의 경우는 지원자들의 학교 

성적과 이 시험 성적들이 많은 경우에 거의 완

벽한 경우가 많아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그러니 낮은 시험 성적을 가진 학

생에게는 이것이 합격되기 위한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거의 대부분의 명문 대

학들이 이 시험 점수의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돌

리면서 SAT/ACT 점수가 합격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줄어든 것은 분명했었다. 그러나 세상은 돌

고 도는 것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자 이 

선택 제출론도 덩달아 힘이 빠졌다. 2022년 3월

에 MIT가 이 시험 점수의 제출을 다시 필수로 

요구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래, 조지타운을 비롯

한 다른 명문 대학들이 이 결정에 동조했고, 그 

다음 해에는 칼텍도 같은 정책을 다시 채택한 바 

있다. 이어 금년 초까지는 여덟 군데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의 대부분(컬럼비아만 제외)이 동일한 

정책을 발표하며 필수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

정이고, 이러한 경향은 이미 새로운 흐름/정상(a 

new normal)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 사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맞닥뜨리

면, 이 새로운 거친 파도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하

는 것이 우리네 자녀들의 할 일이다. ACT는 시

험 시간을 3시간 이상에서 두 시간 정도로 짧게 

줄이고, 온라인 시험을 채택하며 과학 섹션을 선

택으로 돌리는 등의 변화를 주고 있고 2026년부

터는 이 바뀐 시험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예정이

다. SAT는 이미 2년 전 3월부터 시대의 흐름을 

따라 디지털 시험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더구나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시험 시간을 축

소시켜 수험생들의 집중도를 높여 주고, 수험생

의 능력에 따라 다른 문제들을 푸는 어댑티브 테

스트(adaptive test)로 형식을 바꿔 보다 정확한 

학력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선전하는 등 학

생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은 다

가오는 긴 여름 방학 동안 이 시험 준비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10학년에서 11학년

에 올라가는 학생이라면 진지하게 시험 준비에 

임할 필요가 있다. (www.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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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 작가 에밀리 정희 원(Emily 

Jounghee Won)의 9번째 개인전 'A 

Woven Narrative of Identity(짜여진 

정체성의 서사)' 작가 리셉션이 지난달 

30일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Tacoma 

Community College) 긱하버 캠퍼스

에서 열렸다.

이날 리셉션에는 서인석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PCC) 이사장, 우인보 교수,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 한국 군

장대학교 방문단, K-Now 봉사자 등 한

인사회 인사와 지역 미술 애호가 약 30

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작가가 

직접 안내하는 작품 설명을 들으며 다과

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 "잠시 멈춰 자신의 기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리셉션 현장에서 에밀리 원 작가는 직

접 인사말을 전했다. 작가는 "이번 작

품들은 기억과 과거, 그리고 현재 사이

를 오가며, 시간의 흐름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 작업"이라며 "이 사진들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자신의 기억과 감

정을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선

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 주신 모

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이며, 한국

과 미국 양쪽의 경험을 흑백 추상 사진

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의 의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작

업해 온 흑백 추상 사진을 중심으로 구

성됐다. 원 작가는 "이번 전시는 기억과 

현재, 그리고 이주 이후 형성된 정체성

에 대해 탐구한 작업"이라며 "자연의 이

미지와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눈에 보

이지 않는 감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자 했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한국에서의 기억과 미국에서의 

삶, 그 사이에 흩어져 있던 경험의 조각

들을 한 올 한 올 엮어 하나의 서사로 풀

어냈다. 'woven(짜여진)'이라는 단어가 

전시 제목에 담긴 이유다.

◈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사이의 상태'

를 탐구한다"

원 작가는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에 대

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내 작업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사이

의 상태'를 탐구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

의 삶이 겹쳐지며 형성된 시선 속에서, 

익숙함과 낯섦,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

는 지점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지만, 그 안

에서 흐르는 감정과 서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나의 예술적 정체성"이

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작가의 시선은 한국계 디아스포

라 작가들이 꾸준히 다뤄 온 이민자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두 문화 사이

를 오가며 살아가는 이민자에게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내릴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자 답이 된다. 원 

작가는 명확한 형상 대신 흐릿하게 흩

어진 가지와 빛, 결 같은 추상적 요소를 

화면에 배치해, 보는 이가 자신의 기억

이나 경험을 투영할 여지를 남겨 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들에게 

특히 공감의 폭이 클 만한 작업이다.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TCC) 긱 하버 

캠퍼스의 평생교육 매니저 '재니스 테일

러'도 이날 리셉션에서 직접 인사를 전

하며 작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

다. 테일러 매니저는 "우리 모두 에밀리

의 작업을 사랑한다. 모두가 작품이 어

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 정말 만족스

러워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

던 새로운 작업을 보게 돼 매우 흥미로

웠다"고 평했다. 이어 "작품을 거는 작

업과 관람객의 반응을 살피는 일, 그리

고 작가가 작품을 마운팅한 방식까지 모

두 인상적이었다. 특히 알루미늄에 작

품을 올린 가벼운 마운팅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테일러 매니저는 "이번 전시는 작

가가 미국으로 건너온 여정,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바라본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천천히 따

라 걷는 듯한 경험을 안긴다"며 "지역 

사회와 카운티 차원에서도 자랑스러운 

전시"라고 강조했다.

◈ 흑백의 언어로 이어가는 다음 여정…

자연을 매개로 한 보편적 공감

원 작가는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서도 분명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작

가는 "앞으로도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흑백 추상 사진 작업

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이

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색을 배제한 흑백의 언어 안에서 

형태와 빛, 그리고 감정의 본질을 탐색

하며, 보다 섬세하고 밀도 있는 표현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연 또한 작가의 핵심 모티프로 자리잡

을 예정이다. 원 작가는 "자연의 이미지

를 주요한 모티프로 삼아, 나무, 물, 빛

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감

정과 기억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풀어내

고자 한다"며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순

간들은 개인적인 기억과 맞닿아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보편적인 공감의 지점

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개인적 기억을 보편적 공감으로 확장

하려는 시도는 그가 30년 넘게 이어 온 

작품 세계의 일관된 방향성이기도 하

다. 에밀리 원 작가는 추상 사진을 통

해 정체성, 기억, 그리고 감정의 풍경을 

탐구하는 시각 예술가다. 한국에서 응

용회화 학사(B.F.A.)와 서양미술 석사

(M.F.A.) 학위를 취득했고, 와이어 드

로잉·회화·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넘

나들며 30년 이상 작품 활동을 이어 왔

다.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작

업을 발표해 온 작가는 201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기억과 정체성, 이주 경험

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KAAW)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와 예술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

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9번

째 개인전은 작가 개인의 작업 흐름을 

정리하는 자리이자, 워싱턴주에서 활동

하는 한인 미술인의 작업 세계를 지역 

사회에 폭넓게 소개하는 의미 있는 무

대이기도 하다.

◈ 6월 12일까지 무료 전시…한인 사

회·교육계·미술계가 함께한 '연결

의 자리'

이번 리셉션은 단순한 작가 인사 자리를 

넘어, 한인 사회와 미국 현지 교육·미

술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인석 APCC 이사장은 

한인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해, 우인보 교

수는 학계 인사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 군장대학교 방문단이 함께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미주 한인 

작가의 전시를 매개로 한국 대학과 미

국 지역 사회가 연결되는 의미 있는 만

남이 이뤄진 것이다. K-Now 봉사자들

도 행사 운영을 도우며 한인 커뮤니티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더했다.

전시 'A Woven Narrative of Identity'

는 4월 6일 개막해 6월 12일까지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 긱하버 캠퍼스(주소 

3993 Hunt St NW, Gig Harbor, WA 

98335)에서 이어진다. 관람료는 무료이

며, 캠퍼스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단, 토

요일과 일요일은 휴관이다.

긱하버는 타코마와 가깝고 시애틀에서

도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어, 가족 단

위 봄 나들이를 겸한 방문지로도 적합

하다. 한국과 미국, 그 사이의 시선을 30

년 넘게 시각 언어로 풀어 온 한인 작가

의 작업 세계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흔

치 않은 기회다.

작가의 작업 활동과 작품 이미지는 인

스타그램(@emily_j_won)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잠시 멈춰 자신의 기억을 돌아볼 시간"
에밀리 원 작가, 지난달 30일 TCC 긱하버 캠퍼스서 9번째 개인전 리셉션 성료

서인석 APCC 이사장·우인보 교수·TCC, 한국 군장대 방문단 등 30여 명 참석

에밀리 원 작가가 리셉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밀리 원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에밀리 원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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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그래서 하우징 스페셜리스트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 현재 00의 저소득층 아파트 사정이 어떤

가? 좀 더 열심히 찾아봐 주면 안 되겠냐고?

하우징 스페셜리스트에게 자주 전화를 하고 

담당 케이스워커의 상사에게까지도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니 하우징 스페셜리스트가 화

가 난 모양이다.

나에게 한마디 했다 레지나, 너 너무 편파

적이다.

너의 고객이 한국 사람이라서 네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이건 불공평한 거야!

순서가 있잖아!

아직 하우징이 오픈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리고 많은 홈리스들이 신청해 놓고 기다리

는 중인데 어떻게 00의 케이스를 먼저 해야 

하는 거지?

물론 케이스워커의 말은 옳았다.

그리고 나는 하우징 케이스워커가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 환자 고객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

에 더 신경을 쓴다는 점을 지적당할까 봐 조

심을 했었다.그러나 00를 만나다 보면 피는 물

보다 진한 걸까?

다른 환자 고객 마음보다 마음이 쓰여지는 점

은 숨기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래, 시애틀 내에 중독자, 정신질환자, 노숙

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우

선순위로 00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또 예외는 있었다.

환자 고객이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그

리고 그 사람의 모빌리티의 문제에 따라 우선 

입주 순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00는 모국어가 아닌 배운 영어인데 몸

이 불편해지고 정신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서 영어로 소통을 정확히 하

는 것이 불편해졌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와 함께 의

논을 한 후에 00가 몸도 불편하고 언어도 잘 

못하고 몸에 병이 있으니 우선순위로 저소득

층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

어 이곳저곳으로 도움을 청하며 뛰어다녔다.

시애틀 하우징, 킹카운티 하우징, 키츠 프로

그램, 캐톨릭 커뮤니티, 셰퍼드가든 노인아파

트 프로그램….

물론 이 일들은 내 일 외의 과외의 일이다.

나는 정신과 카운슬러로 환자 고객이 찾아오

면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를 우리 사무실의 정

신과 의사들에게 올린 후 약을 처방받게 해서 

약을 먹게 하면 된다.

내가 정신과 카운슬러로 일을 시작하는 20여 

년 전부터 나는 상담만 하는 것보다 환자 고

객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연결해 주고 하다 보니 환자들과 우리 직

원들 사이에 나를 “빅마마”라 불렀다.

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상대가 좋아진 상

황을 바라보면 얻어지는 행복감이 있었다.

그 많은 시간들 중에 한국 사람 노숙자가 더

러 있었다.

그리고 내 담당이 아닐 때면 담당자에게 부탁

을 해서 내가 너의 케이스 두 개를 가져갈 테

니 나에게 한국 사람 케이스를 넘기라 부탁을 

하여 내 케이스로 만들어 도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 도왔었다.

물론 내 상사의 허락을 받고서,

00는 처음부터 나에게 배정되었었다.

이십 대 말에 미국 LA로 직장을 찾아 온 00

는 마켓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일하던 멕

시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여 영주권도 얻고 

살던 중에 아내가 멕시칸 남자와 눈이 맞아 가

정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후 실어증이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약을 먹게 되면서 직장

도 잃고 거리를 떠돌게 되었단다.

어떻게 시애틀로 왔는가 물어보니 시애틀이 

노숙자 시설이 잘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단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약물 중독이 되고 아

무 데서 잠을 자고 몸을 돌보지 않아서 온몸은 

상처투성이에다가 제대로 씻지 않고 다니니 

냄새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00는 약물 중독에 몸 관리를 안 해서 폐렴을 

달고 살고 약물 중독으로 인한 발작 증세(간

질)도 생겨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시애틀 다

운타운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시키는 

날 나는 가슴이 벅찬 기쁨에 너무 좋았었다.

00를 입주시키고 필요한 물건들을 도네이션

으로 채워주고 두 달간 00는 매주 내 사무실

에 오다가 3주가 되는데 안 보였다.

우리 사무실은 규정상 3주를 못 오면 우리 사

무실 서비스가 자동 해약이 된다.

그래서 3주가 되기 전 일찍 사무실 퇴근을 하

고 00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내가 00의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아파트 

입구의 사무실 직원이 나에게 말한다.

00는 아파트에 거의 안 들어온다고…

00를 찾아나섰다.

다운타운 일대를 돌아다니다 00를 하버뷰 병

원 근처 정글에서 00를 만났다.

00는 여러 명의 홈리스 친구들과 텐트를 쳐

놓고 있었다.

이들은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고 구걸해서 나

누어 먹기도 하고 함께였다.

00가 나에게 말을 했다.

레지나, 나 너무 미안한데 아파트가 너무 외

롭고 무서워. 난 친구가 있는 이곳이 좋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커뮤니티 (2)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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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잔치와 출판기념회 예정

종교칼럼

한국에 오자마자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서 

남편이 설교하러 밤 11시 30분에 금요 철

야기도회에 갔는데 당산역에서 어느 목사

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차를 타고 에스더

에 오다.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이곳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었다. 이곳은 자기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오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아

서 밤 12시에 설교를 한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하여 매일 밤 11시

에서부터 새벽까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다. 강사님 접견실로 들어가서 이용희 

목사님을 만나 정성껏 차와 다과를 대접

받고 12시에 가득 차고 뜨겁게 찬송을 부

르는 성도들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말씀

을 전하는데 깊은 밤 새벽에 뜨겁게 기도

하고 아멘을 한다.

언제나 에스더기도회는 감동을 받는다. 이 

목사님은 낮에도 너무나 바쁘게 사역을 하

시는데 매일 밤 꼬박 철야에 나오셔서 새

벽까지 기도회를 인도하시니 따르는 사람

들이 모두 존경하고 충성한다.

한국에 와서 첫 주일에 이곳에서 주일예배

를 드리는 큰터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

하시던 조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으로 돌아

와 계셨고 모두 사역자들로 뜨거운 분위기

였고 예배가 은혜가 넘쳤다. 점심으로 냉면

을 먹었는데 식당보다 더 맛있었다.

나이 많아서 결혼했고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걱정하던 부부가 남편에게 기도를 

받고 아기를 출산했다고 작년 10월에 교회

에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6개월 된 달덩

이 같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뒤에 자리

를 깔고 앉아서 아기와 같이 예배를 드렸

고 사람들이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을 받는

데 너무나 귀한 사랑받는 아기 성도였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선

교사님이 상이군인으로 허리를 다쳐서 수

술을 두 번이나 하고 크게 고생을 했는데 

나라에서 이번에 서초동에 아파트를 주고 

돈도 매달 50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하신

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

데 어느 퇴역 장군 장로님이 그런 보상이 

있다고 가르쳐주셔서 나라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어서 집을 받으려고 러시아에서 배

를 타고 오셨다.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이면 

오는데 전쟁으로 비행기는 끊어져서 없고 

24시간이나 걸리는 비싼 배를 타고 와야 한

다고 한다. 진작에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

었는데 몰라서 이제야 늦게 받게 되었으니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꿈만 같다고 

좋아하신다. 김 목사님은 이 무료선교관을 

자주 사용하셨고 우리를 소개도 해 주셨다.

사모님은 배삯 70만 원이 없으셔서 못 오

셨는데 남편이 선뜻 700불을 주시고 얼마

나 집이 보고 싶겠느냐고 오시라고 하다.

5월 9일 토요일 11시에는 에스더에서 나은

혜 팔순 잔치와 “탈북자 혜성의 증언”과 “

망가진 삶이 다시 빛날 때” 책 두 권의 출

판기념회를 가지려고 한다. 둘째 책에는 “

소명, 용서의 참사랑, 황금 종이 울릴 때”의 

단편소설이 실렸는데 이 책들이 모두 한국

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미국 아마존과 한

국 주식회사 부끄끄에 등록을 했는데 앞으

로 교보문고와 쿠팡에서 개인들이 이 책들

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속의 네 권의 소설은 모두 주제가를 제

작자 목사님이 만들어 책 속의 큐알코드를 

넣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들을 수가 있

다. 처음에 책을 보고 너무 빈약해서 실망

을 많이 했는데 스토리를 홍보하는 주제가

를 AI가 만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

다. 소설 속의 주제가 4개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책은 뉴질랜드의 홀리

내션스교회에서 제작비를 해 주셔서 발간

하게 되었고 이 책이 팔린다면 모두 칼로

스월드미션의 선교비로 들어갈 것이다. “

탈북자 혜성의 증언”은 고 윤요한 목사님

께서 많은 탈북자를 남쪽으로 탈북시켰고 

발각이 되어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셨다가 끝내는 중국 

감옥에서 1년 3개월을 고생하셨고 같이 고

생한 세 모녀의 실화의 증언이다.

중국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하나님의 뜻

이 있어서 윤요한 목사님을 통해 미국에서 

많은 성도님이 돈을 거두어서 중국에서 유

엔 난민을 만들고 드디어 미국 시카고 공

항으로 들어와서 시애틀로 들어올 때에 고

향선교회 회장이신 나균용 목사님과 나도 

공항에 가서 환영했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으로 어린 처녀 주인공 송하(가명)가 간증

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그 간증을 20

년 전에 내가 소설로 써서 그냥 두었다가 

이번에 단편소설로 발간하게 되었고 영어

로도 번역을 했으니 미국이나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이 읽고 큰 은혜 받기를 기도드린

다. 교회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먼저 읽고 

미국 속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깨

닫고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다른 3개의 단편소설들도 너무나 아름다

운 이야기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소

설을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너무나 훌륭하기에 내가 썼지만 다시 읽으

면서 큰 감동을 받고 특별히 주제가가 너

무 좋아서 자꾸 듣는다.

잔치는 우리가 후원하는 탈북자 교회의 사

역자들과 신학생들이 파트락으로 음식을 하

나씩 해 오기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진

도 찍고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세 사람이 

발 벗고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

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성극 각본과 칼럼

집과 책을 많이 쓰고 발간했지만 왠지 부

끄러워서 선전도 못했는데 책은 광고를 해

야 한다고 한다.

이 책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책 주

인공들처럼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면서 많이 팔려서 선교에 

도움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

고 처음으로 출판기념회를 한다.

저자 나은혜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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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Bruce Yongsuk Kim)

The o�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or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담배 피우고 소변 봤는데 피가?…50세가 넘었다면 '이 암' 신호일 수도

휴람칼럼

오랫동안 흡연을 해왔는데 혈뇨를 보았다면 

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혈뇨와 관계되

는 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

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장인호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혈뇨란 말 그대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다.

신장(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만들

어진 소변이 요도에 이르기까지, 소변의 이

동 경로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출혈이 생기

면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되

는 혈뇨는 선홍색뿐 아니라 검붉거나 검은색

으로 보이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

여도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발견되는 현

미경적 혈뇨도 있다.

혈뇨의 원인은 결석이나 요로감염처럼 비교

적 흔한 질환부터 외상, 전립선비대증, 각종 

비뇨기 종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50

대 이상 중장년층 남성에서 발생하는 혈뇨의 

약 30%는 방광암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혈뇨를 단순히 일시적 증상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방광암 외에도 요관암, 신장

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비뇨기계 암이 혈뇨

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혈뇨 증상이 있다

면 정확한 감별을 위해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혈뇨를 보게 된다면 방광암을 의심해봐야 한

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으로 알려져 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외에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작

스럽게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들고,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는 것도 방광암의 전형적인 증

상이다. 흡연이 방광암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

하다. 담배의 발암물질은 폐를 통해 체내에 흡

수된 다음, 혈액을 따라 이동해 신장에서 걸

러져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

질이 포함된 소변이 방광 점막 세포를 반복적

으로 자극하고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인

다. 흡연은 방광암의 발병 위험을 2~10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남성 방광암 환

자의 약 50~65%, 여성 환자의 약 20~30%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

광암 발생 빈도는 흡연 기간과 흡연량에 비례

하며, 흡연을 시작한 시점과도 밀접하게 연관

된다. 유소년기 간접 흡연 역시 방광암의 발

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담배 피우고 소변 봤는데 피가?…50세가 넘

었다면 ‘이 암’ 신호일 수도” 및 그 밖의 휴람

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

의료사업부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료 – 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

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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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회장 

윤세진, 이사장 조승주)가 주최한 제32

회 합창제가 5월 2일 오후 3시 어번 평

안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윤시내 홍보의 사회로 국

민의례를 시작으로 박현영 목사의 기도, 

윤세진 회장의 개회사, 시애틀한국교육

원 이용욱 원장의 축사, 정다운 부이사

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창제에는 서북미 지역 13개 한

국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한국어 동요와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이며 무대를 가득 

채웠다. 학생들은 맑고 조화로운 하모니

로 관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냈

으며,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노래가 시

작되자 곧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를 빛냈다.

특히 한국어로 전달되는 노랫말에는 학

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헌신, 학부모

들의 응원이 고스란히 담겨 깊은 울림

을 더했다. 또박또박 전달되는 우리말

과 어우러진 화음은 단순한 공연을 넘

어 한국어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

간으로 평가됐다.

이번 행사는 현장 공연과 함께 일부 학

교의 영상 참여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심사에는 워싱턴주 음악협회 회장을 역

임한 이수진 지휘자와 시애틀형제교회

에서 활동 중인 김정은 지휘자가 참여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했으며, 이용

욱 원장도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상은 순위를 매기기보다 각 팀의 개

성과 장르, 표현력을 존중하는 방식으

로 진행돼 모든 참가 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윤세진 회장은 “이번 합창제를 통해 학

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

게 경험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차세대들이 자신

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

록 다양한 문화·교육 행사를 지속적으

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애틀한국교육원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오는 5월 30일 오전 9시 페더럴

웨이 타운스퀘어 공원에서 워싱턴 체육

협의회와 공동으로 학예경연대회를 개

최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문의: 253-226-4384(윤세

진 회장), 253-232-2232(조승주 이사장)

재미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 제32회 합창제 '성료'
워싱턴주 등 서북미 13개 학교 참여…우리말 노래로 하나 된 감동 무대 완성

온·오프라인 결합 행사로 공동체 의미 확장…차세대 한국어 교육 가치 재확인

참석 학생들과 교사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벨뷰통합학국학교 학생들이 전통·문화상을 받고 있다. 꿈나무상을 수상한 올림피아 한글학교 학생들이 '참 좋은 말'을 합창하고 있다.

수상명 수상 학교

감동 나눔상 포틀랜드 대건 한국학교

꿈나무상 올림피아 한글학교

맑은 소리상 타코마 한글학교

메아리상 오레곤 벧엘 한국사랑학교

반짝반짝상 타코마 꿈나무 한국학교

아름다운 동행상 평안 한글학교

에너지 뿜뿜상 앵커리지 한글학교

인기상 타코마 제일 한국학교

전통ㆍ문화상 벨뷰 통합 한국학교

표현력상 오레곤 통합 한국학교

하모니상 타코마 삼일 한글학교

함께하는 우리상 오레곤 에덴 한글학교

희망의 노래상 오레곤 임마누엘 한글학교

*수상명은 가나다 순으로 함*

제32회 합창제 수상 명단

2026년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

맑은 소리상을 받은 타코마 한글학교 학생들이 '다섯 글자 예쁜 말'을 합창하고 있다.

반짝반짝상을 받은 타코마 꿈나무한국학교 학생들이 율동을 곁들여 ‘넘어져도 괜찮아’를 합창하고 있다. 심사위원인 김정은 지휘자(왼쪽)와 이수진 지휘자가 심사를 하고 있다.

인기상을 차지한 타코마 제일한국학교 학생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수상학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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